
예수님을 닮아요!
“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”

(루카 14장 11절 )

예수님은 하느님 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
하셨어요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
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.

이탈리아의 안토니오의 이야기에요.

어느 날 저녁 안토니오는 엄마에게 잠옷 입는 것을 
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피곤하다고 하시며 혼자서 
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.

예수님은 우리가 결혼식 잔치에 초대 받는다면 가장 
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끝 자리에  앉으라고 
말씀하세요.

안토니오는 엄마의 말을 듣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
했어요.

우리를 초대 한 이가 와서 우리가 끝에 앉아있는 것을 
보고, 그 사람은 “ 친구여, 여기 앞으로 와서 앉게나” 
라고 말할 것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행복 할 것이에요. 
(루카 14 : 8-10 참조).

그런 다음 엄마에게 가서 저녁 인사를 하며 이렇게 
말했어요. “엄마도 피곤함을 예수님께 바쳐드리세요. 
나도 숙제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
했어요.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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